
극작가 버나드 쇼의 멋진 대응

  ‘무기와 인간’이라는 극본으로 처음 무대에 올려 첫 회 공연을 성공리에 마
친 극작가 버나드 쇼가 흥분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가 관중의 환호에 답례 
인사를 하였을 때의 일이다. 관중들 모두가 또 한 번 열렬한 박수로 그에게 찬
사를 보냈다. 그러나 박수가 끝나갈 무렵에 한 젊은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
큰 소리로
  “버나드 쇼, 당신의 극본은 누가 봐도 형편없는 작품이오. 그 공연을 즉각 
중지하시오.”
하며 빈정거렸다.
  그러자 극장 안에는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. 모두 버나드 쇼가 
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궁금했던 것이다. 그러나 버나드 쇼는 웃으면서 아주 
공손하게 대답을 했다. “손님이 주신 저의 작품 평가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동
감입니다. 정말로 저의 작품은 형편없는 것이지요.”
  이렇게 말하고는 관중 전체를 한 번 둘러보고 다시 그 손님을 향해 이렇게 
말했다.
  “그런데 손님,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. 당신과 나, 겨우 두 사람
만의 힝므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와 찬사를 막을 수 있을지 
그것이 걱정입니다.”
  버나드 쇼가 재치 있는 유머로 대응하자 조용하던 장내는 갑자기 폭소와 함
께 또다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.
  공연히 버나드 쇼를 깎아 내리고 골탕 먹이려던 그 젊은이는 폭소와 박수 
소리가 한 참 울려 퍼지는 속에서 어느 틈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.


